마1038(5) Note
◆ 자기 십자가 : 릭 조이너 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P 207 
세상에서는 지금 큰 박해나 어려움이 있는 몇 군데 일부를 제외하고, 
오늘날 가르쳐지고 있는 목회나 메시지를 우리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, 
그러므로 교회는 지금, 심지어는 과거 우리시대에도 껍데기에 불과하고, 
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, 
우리가 봉사하였을 때는 목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었으며, 
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가장 위대한 희생-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
반영하였습니다, 
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, 
Ω고전0118. 이는 십자가의 전파(선포)가 소멸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,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(성령의 권능, 뒤나미스: 힘,능력,권능, 권력,세력) 임이라.
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, 
당신들은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고 있지 
못합니다, 
바로 당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고,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, 
그러므로 우리들은 제자들과 외인들 간 큰 차이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, 
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졌던 복음이나 구원이 아닙니다, 
당신들은 십자가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.
(마헤쉬 차브다.: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) 
